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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흑인들이 처해 있는 도전      
 
 오늘의 칼럼은 흑인 학자이며 평론가인 월터 읠리암스의 평론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 단위는 가족입니다. 가족 와해가 문제라고 흑인 사회를 기술하지만 와해할 가족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73%의 흑인 아이들은 미혼모에서 태어납니다.  이 비율이 1963년에는 25%였고 1938년에는 11%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성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은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하는 아이들과 비교할 때 빈곤에 빠지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5배나 되고 학교를 중퇴할 확률은 9배이며  감옥에 갈 확률은 20배입니다.  이들을 도우려면 위와 같은 반사회적인 현상을 장려하듯 마구 그리고 손쉽게 퍼주는 빈곤층 복리금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11-2012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학교에서 매일 평균 1,175명의 교사와 학교 직원들이 폭행을 당합니다.  이런 폭행 사건은 흑인 학생이 대다수인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2010년에 볼티모어에서는 매일 하루에  네 사람의 교사나 직원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흑인 학생의 평균 학업 성취도가 왜 백인 학생 7-8학년 수준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이런 처지를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육환경이 흑인 학생들을 위해서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흑인들이 스스로 각성해서 팔을 걷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정부나 사회의 지도층이 나서주지 않는다고 해서 흑인 사회가 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면87세의 존 카니어스 (John Conyers),  86세의 찰스 랭겔 (Charles Range), 80세의  에디 버니스 존슨  (Eddie Bernice Johnson), 79세의 앨시 해스팅 (Alcee Hastings, 77세의  맥신 워터스 (Maxine Waters)는 모두 미국 연방하원의원들이십니다. 이분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요새 흑인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 즉 어른들에 대한 불손, 공공질서 위반, 저속한 언어 사용,  선생님들에게 욕설을 한다든가 폭력을 휘들으는 행위를 그들이 했다면   어땠을 까? “라고. 그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부모로 부터 볼기를 심하게 맞았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흑인들이 흔이 사용하는 저속한 언어표현, 반사회적인 행동을 주로 하는 깽단 가입,  혼전 성행위를 하여 미혼모가 되는 것들을 1-2 세대 전의 부모들은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세대들이 용납하지 않을 행위를 왜 현세대의 흑인들은 용납해야 된답니까?   월터 윌리암스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 흑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역시 우리 흑인들 뿐입니다.” 끝
